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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트래픽,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사업 수주! 

▶ 완전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관제센터 및 현장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 사업 경쟁력 고도화할 것” 

 

<2021-02-04> 교통솔루션 전문기업 에스트래픽(234300, 대표이사 문찬종)은 최근 세종테크노파크로

부터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전체 사업 규모는 132억 원이며, 에스트래픽은 LG유플러스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2021

년 1월 22일 착수해 2021년 7월 31일까지 마무리한다. 

 

해당 사업은 자율주행특화도시인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관제센터를 구

축해 사업화의 기반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에스트래픽은 중앙 관제센터 및 현장 인프라 구축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도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제센터 내 상황판 ▲교통신호제어기 인프라 ▲교통신호제어기가 차량에 신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C-V2X(차량·사물 셀룰러 통신) 기반 통신인프라 등을 구성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차량 센서가 수집하지 못하는 실시간 도로상황정보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복합 검지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이번 사업 확보는 과거 다양한 지자체의 교통솔루션 구축 경험을 통해 자율주행 사업 수행역량

을 검증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서울시 C-ITS(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와 K-City(자율주행시험도시), 세종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 등을 진행하며 다수의 대규모 시스템 구축 및 연계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했다

는 설명이다. 

 

에스트래픽 관계자는 “본 사업 수행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향후 추가 수주가 이어질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2027년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

를 목표로 R&D에 총 1조974억 원을 투자하는 만큼, 당사 역시 도로 인프라 분야에서 기존 ITS, C-ITS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